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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표 제q，i~ 썩좌"-4’젠’끽 
오늘한양예빼씨칸에 

2000년도 쩌15차 성찬식 
다음 주일 l부에서 5부까지 모든 예배 때 

2000년도 제4차 학습세 례식 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 

에베풀어진다. 
이번 학습세례식에는 학습 29명， 세례 35명， 유아세 

례 32명， 입교 12명， 개종 1명으로 모두 109명의 신자 
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들이 속한 교구나 부서 ,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들이 준비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 
는 시간이 되도록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3:27) 

2000년도 제5차 성찬식이 다음 주일 1부에서 5부까 

지 모든 예배시간에 베풀어진다 성찬식은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앞에 흠이 없는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 
다. 또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시행 

되는 기독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결코 행사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성창식을 위하여 한 주간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의 정결함으로 참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대 이잔은내 피로세운새 언약이니 이것을행하여마 

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11:25). 

LM’I‘C(Local Missionary Trainin~ Course) 1271 개캉 
야번 주， 토요일(9월2일) . 오후 5시 

선교위원회가주최하는 지역 단기선 
교훈련과정이 아래의 일정으로 개강하 
게되었다. 
@개강일시 

1 학기 : 9월2일(토) - 12월9일(토) 

2학기 : 2001 년 3월3일(토) - 6월23일(토) 

@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강의장소， 베다니홀 

@ 수 강 료 : 훈련비 50，000원 

교회및주변 I뼈형소 
8월30일(수) 수요1부 예배 후에 

봉사위원회에서는 금주 수요일(8월 
30일) 1부 예배를 마친 후，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및 교회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원은 177ß 교구 
약 800명의 성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 청소대상 범위와 펼요한 
인원은 아래와 같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 더 
욱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봉사에 모든 성도 

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바란다. 

교회내 

@본당 1층‘ 1교구 
@본당 2층:2교구 
@갈럴리흘 3교구 
@할럴루야흘:4교구 
@선교관 1층5층 5교구 

@ 1교육관 1층5층: 6, 7, 8, 9 ， 10교구 

(f)1교육관옥상잡초제거 11교구 

@교회주변 화단 잡초제거’ 
본당 앞， 두1 : 1 2교구， 13교구 

선교관 앞， 뒤 14교구， 15교구 
교육관앞， 옆 16교구 

@만나흘 : 17교구 

교회주변 -약도 잠조 (약도의 번호는 각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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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립 47주년 기념 특뿔금요집회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이번 주， 금요집회는 설립 4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드려지는 집회로 
준비되었다.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 
되는 이번 집회에는， 8명의 장로들이 
‘창문’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 

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원사 
적 의미와 연관시켜 말씀을선포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회에 선포할 주제를 위 
해서 해당 장로들은 두 달 가량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왔다 이번 집회의 주 

제 발표를 시작으로 교회의 모든 장로 
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 
중과 연구，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교회 

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 
포될내용은다음과같다. 
@창문에 대한서론@성경에서의 창 
문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로 창문을 
여시고 구세주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창문을여시고성령을보내셨다@창문 

을 여시고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주신 

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우 
리들의다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금요집회에 준 
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깐충현 뻔정설， 흙f윤 
사우설 ðf동 

지난 주에 ‘주간충현 편집실， 출판 
국 ’ 사무실 이동이 있었다. 
선교관 3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주 

간충현 펀집실， 출판국이 4층 엘리베 
이터 맞은편으로 이동하였다. 성도 
들은 이통한 사무실을 숙지하시고 
방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임시당회 

오늘 찬양예배후 당회실에서 

훌홉첼뀔 가을의가.도 

파아란하늘 
가을날의코스모스! 
당신의싱그러운숨결로 

꽃잎에는 향긋한 언약(言約)이 깃들고 

나는 
그말씀 
깊이깊이새기려 
어느새 
꼬옥 

i l 눈을감아버렸습니다. 

1 1 비록， 
아주머언옛날 
당신이주셨던 
에덴(eden)의 행복이 
앓어버린 사랑의 그리움일지라도 

김 동 하 (목사， 출판국 지도) 

나는 
옷깃을스치는가을바람， 
잊을수없는당신의속삭임에 
가만히 
그대가남겨두신 
십자가(十字架)의 흔적을 더듬어 봅니 

다. 

또다시가을압니다. 
주님， 나의 작은 마음이 여전히 당신 

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오늘 

밤도 장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is Body and His Blood 

(Matthew 26:26-30) 

“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n celebration of the Passover, Jesus 
heclined at a table with the twelve 
disciples to share in a special dinner. 
This Passover dinner was a 
commemorative ritual , a time for 
God ’ s people to remember their 
redemption their day of salvation. As 
God’s people, they were at one time 
slaves of the Egyptians , until the 
night that God delivered them from 
their oppressors into His kingdom. 
He saved them from sin through the 
Jamb ’s bJood that was sprinkled on 
the door frames of their homes. They 
enjoyed that night because death 
passed over them. The Passover 
Lamb became a symbol of safety; for 
everyone who did not have the 
lamb ’s blood was destroyed. 

This Passover dinner was to be 
Jesus' last mea l. He knew this. 
That’s why He changed it to reflect 
the new relationship and meaning 
that His death symbolized, “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r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But 1 say to you, 1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1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 ’s 
kingdom" (vv. 26-29). Just as God 
delivered the Israelites from their sins 
in Egypt, Jesus now delivers all 
God ’s people from their sins. His 
blood saves all who believe from 
eternal death. His blood provides 
eternal sec urity.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ave the world. He 
is the Lamb of God-the Savior of 
the world! 

The dinner Jesus shared with His 
disciples that ‘ night was really 
importan t. It had deep meaning. It 
was about His work and His will . He 
purposefully talked about covenant 
because His blood was the means for 
the New Covenan t. A covenant, 
prornised agreement, occurs between 
at least two people. Jesus Christ 
made a covenant between humans 

and Himself. In other words, between 
God and man. That relationship is a 
new relationship, a new covenant. At 

is My body" and “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because He wants you to 

Because God loves you, 
that's why He gave His onψ Son toyou. 

Jesus took all the sll;함ring; 

He took death because of God's great love for you. 

Even through His death, He continually 

loves you. This is God's love-His body, 
His blood. Because Jesus Christ took this way, 

eve.ηone has the opportunity for rekltionshψ with God. 

Everyone hα: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s 

wonde빼llol’e. 

He went to Calvary mountain 

was to open the way for you to go to the throne of 

God. His boψ and His blood give you 

the wonderful blessing of redemptψn in the new 

covenant. loin today's communion 

service and remember how much He loves you. 

Think about how He gave His life 

and opened the kingdom of God for you to enter. 

Praise Him! Praise Godfor 

His awesome grace that sets you free from sin and 

gives you everLαsting 1，따f 

the Last Supper Jesus explained His 
life and death because He wanted to 
make a new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He said, “t띠<e eat; this 

accept, lInderstand , and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His love. God is 
in Jesus. Jesus told you and showed 
to you how mllch God loves you 

through His sacrificial .death . 
Because God loves you, that’s why 
He gave His only Son to you. Jesus 
took all the suffering; He took death 
because of God ’s great love for you. 
Even through His death , He 
continually loves you. This is God ’s 
love- His body, His blood. Because 
Jesus Christ took this way,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for relationship 
with God.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 ’s 
wonderfullove. 

This all important message is 
something you must sing about and 
take with you when you leave His 
table to go out into the world. The 
Jewish people of Jesus' time usually 
sang a traditional hymn called 
“ Hallel", which means praise God, 
“After singi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v. 30). It is 
recorded in various parts of the 
Psalms. Psalm 136: 1 & 26 read , 
“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 For His lovingkindness is 
everlasting." Amen! This is 
something all Christians should sing 
with joy after eating at the Lord ’s 
table. 

Before Jesus went to the 
mountain of Gethsemane, before He 
suffered in front of the Sanhedrin, 
before He died on a cross, He took 
this Last Supper invitation. Even 
before He took this Last meal , He 
blessed the food because He thought 
about His Father’s kingdom. My dear 
friends, that means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not about failure. Jesus' 
cross represents glory! The reason 
He went to CaIvary mountain was to 
open the way for you to go to the 
throne of God. His body and His 
blood give you the wonderful 
blessing of redemption in the new 
covenan t. Join today ’s commumon 
service and remember how much He 
loves you. Think about how He gave 
His life and opened the kingdom of 
God for you to enter. Praise Him! 
Praise God for His awesome grace 
that sets yOll free from sin and gives 
yOll everlasting life! 패 



제591호 

김성관목사 

유월절의시작 

유월절 절기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 
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 
블에 기대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그들은한때 애 

굽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 
하셨던 사건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려진 양의 

피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들 머리 위로 그냥 넘어가 지 
나쳤기에 그 밤에 그들은 기뻐했습니 
다 그유월절의 양은안전의 상징이 되 

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갖지 않은사람 
은누구든지 그날에 멸망했습니다. 

유뭘절의의미 

이 유월절 저녁은 예수의 마지막 식 
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 
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유월 

절 만찬을 새로운 관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 

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붐이 
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 

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 

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곧언약의 피니라.그러나너 
희에게 이르노니 내가포도나무에서 난 ’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26:26-

29) , 애굽에서 그들의 죄로부터 이스라 

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부 

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의 피는 누구 
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의 보혈은 영원한 안전 

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려고 하늘에 
서땅으로오셨습니다. 

성찬을통한새로운언약 

그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저녁식사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아주 

깊은 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역사와 뭇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께서는 의도적으로 언약에 대하여 언급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은 새 
로운 언약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언 

주만흥헌 

다움 추월 철교 

주의몸과언약의 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온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펴니라” 

약， 즉 약속된 동의는 최소한 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서 언뿔인간과그분자신사이에 언 

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 

면 이것은 언약의 내 피니라” 하고 예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해하고그 중요성을기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십 

하냐닝꺼l서여러분을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독쟁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고통을감수하셨습니다. 하냐님의큰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1::11록 예수의 

죽으심에도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냐님의 

사랑압니다 . 그분의 몸，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꺼l서 이 길을 택하섰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냐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화를 얻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냐님의 

플라운사랑을경험할수있는 

71화를 7f셨습니다. 

그가 갈보리 언덕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냐님의 보좌 않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71 뷰해서었습냐다. 그의 몸과 그의 피는 

여러분에게 새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플라운 축복을 줍니다. 

오늘 성만찬에 동참하시고 예수께서 

얼마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삽시오. 예수꺼l서 어떻 

게 그의 생명을 주였고， 또 어떻게 

하냐닝 냐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셨는지 

생각해 보시71 바랍니다. 

주를 찬양합시다l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쟁을 주시는 올라운 은혀l로 인해 하냐닝을 

찬양합시다l 

다. 그 관계는 새로운 관계요 새 언약이 

었습니다 최소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 

수께서는 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설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 
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 
이니라 ” 그리고 “모두 마시라， 왜냐하 

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희생적인 죽 

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 

다.하나님께서 여러분을사랑하시므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 
님의 큰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예수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 

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 

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가졌습니다. 

성찬의기쁨 

이 모든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찬양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의 식탁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 

갈 때에 함께 가지고 가야 동}는 것입니 

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 유대인 
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뭇을 

가진 “할렐” 이라고 하는 전통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에 저희가찬미하고감 

람산으로 나아가니라(마26:30) ，" 이 찬 

송은 시편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 

니다. 시편 136:1 ， 26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에서 먹 
고 난 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 

로불러야하는노래입니다 

하냐닝의 삭탁으로의 초청 

예수께서 켓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산헤드린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 

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 

서는 최후의 만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전에 음식에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생 

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을 
드러댐니다. 그가 갈보리 언덕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였습니 

다. 그의 몽과 그의 피는 여러분에게 새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오늘 성만찬에 동참하시고 예 

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생명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셨는 
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 
합시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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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새벽 스리랑카에 도착한 우 
리팀은 ‘누게고다’ 의 한 현지인 가정을 
본부로 정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의 사역일정은 캠퍼스사역， 심 
방사역， 민박사역， 빅토리아 공원전도， 
송별파티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캠퍼 

스사역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 
태였고， 알더라도 철학자나 성인정도로 
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학교라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사명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냐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거부하는 친 

구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 
연한 곳이지만 놀랍게도 준비된 영흔들 
이 있었습니다. 심방사역으로 우리 외 
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박은 조별로 
이루어졌는데， 전국에 흩어진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들의 가정을 섬방하 
여， 그들의 가정에 복음과 또 멀리 떨어 
져 있는 자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 

습니다. 가정마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던 스리랑카 형제들의 부 
모님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독실한 불 
교인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며 진지하게 

듣는 모습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또 
한 각 가정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족 

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현지인이 64명이나 되었습니다. 빅토리 
아 공원에서는 놀러온 현지인들과 배드 
민턴과 공놀이를 하면서 그들과 친목을 
도모한 후 조별로 준비 된 영흔들을 찾 
아다녔습니다. ‘불교도’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별반웅을 보이지 않던 그 

들이 송별파티때 공연할 찬양， 율동의 
연습을 보이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 

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려짐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우리는 현지인들과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송별파티집회는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현지인들에게 본부주소를 가르쳐 주었 

고 그들을 본부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 

하는 순서 였습니다 160여명이 우리를 

찾아주었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 
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했던 찬양 

과 율동 그리고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현지인들과서로뜨 
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웃음으로써 또 눈물로 그들과 작별인사 
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리랑카 
의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 
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곳을 떠났습니다. 우상으로 가득찬 스 
리랑?까 하루빨리 복음화가 되어 하나 

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으로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십니 
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때에 자신 
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 
니다. 수단팀이 수단단기 선교를 위해 
두달여 동안을 기도하며 준비를 했었지 

만 그분은 우리들의 의지를 쩍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동안 방 
황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제2의 출얘굽을 하셨던 곳 애굽으 
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루어 지 
리라고 생각했던 수단 비자가 거절 당 

해 다시 대사관에 들어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출발 하루전인 8.3(수) 오후 6 
시경 이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에게 연 
락하고 금식을 하면서 비자를 위해 기 

도를 했습니다. 출발당일 여전히 여행 
사에서 대사관에서 교섭중이라는 소식 
을 듣고 영아부실에서 전 대원들이 기 
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을인도해주시도록말입니다. 
카이로에서 수단비자를 얻기 위해 카 
이로주재 수단대사관을 찾아가 비자에 

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빠르면 4일 혹은 
1주일이 걸릴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본 

국 선교 위원회로 즉시 전문을 보내고 

수단 비자를 받기 위해 카이로에서 기 
다릴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다른 농촌 
지역으로 떠날 것인지에 대해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뭇을 인내함며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 

하심을 받는 일 이었습니다 순간 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 
고 모든 대원들의 마음에 허락하신 평 

강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 
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카탐의 쓰레기 마을과 무덤 
마을의 버려진 영흔들을찾아가게 하시 
고，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고아들을 만 
나게 하시며 국경지역의 수단 난민들에 
게로 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전을 피해 핍 
박을 피해 애굽에 와 있는 수단난민들에게는 외국인의 자 

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 랫습니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활 
짝 열린 하늘문을 통해 애굽땅을 향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사19:22-25)을 믿 

음으로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 
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영흔 한영혼을 
사랑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영흔 사랑하는 마 
음입니다. 수단에 들어 가지는 못했지 
만 애굽사역을 마무리 할 즈음에 수단 
의 정은희 선교사님을 저희들의 숙소로 
보내주셔서 수단의 현지 상황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지역이 
많은 수해로 이동하기 에도 불가능 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찬양했습니다. 이 
제부터 시작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만난 영흔 
들을 품고 수단을 품고 기도 할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그곳으 

로보내실그때까지 말입니다. 

*펀짙자주 

이즐l트 단기 전교팀은 원래 수단을시억지로 정 

하였으나 비자 블답S띤/ 문제로 시역지를 이즙l트 

로 변경하고 전교시역을마쳤다 

주님께 Ai종중얘교1>1(.ι7 송 떤7，1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린양 O 。 입나다. 저는 하나님의 존 

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못보고 못느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 

나닝 덕분에 제가 이런 신앙수련회라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에 오시게 한것도 감사드립 

니다. 만약 1 ，3호를 받고 사회에 나갔다면 저는 분명히 사 

고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덕분에 소년원에서 4 

개월20일동안 반성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나가게 해달라고 빌 

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년원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수련회 기간에 목사님과 선생 

님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고칠 것이라고 조 

금더 반성하고 깨달으라고 그러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 해주셨 

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사 

회에 내보내 주셔서 저 자신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소년원에 보내 

셨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 

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히 신앙을 갖겠습니다. 사회에서 교회란 곳을 몇번 

가보았습니다. 갈때마다 졸립고 지겹고 짜증나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 

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0 。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하나님의 못난자식 。 O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남의 것을 홈치기도 

했고 때리기도 했고 욕도 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 

든 죄를 여기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다 씻어 버렸습니 

다. 사회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으로 다니지 

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회에서 먹을 것을 주니깐 

교회에 다녔습니다. 밖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여기에서 

배웠습니다l 하나님을 안믿는 죄가 그 어떤 죄보다 크다 

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내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간식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 

름성경학교마지막날입니다 우리목사님그리고모든 

선생님들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정말목사님하고 

선생님께 정말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통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 

말 11월에 나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 

례받고 성경책을 받으면 그 성경책은 그어떤 책보다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고 또 사 

회로 다시 돌아갈 때도 다른 것을 다 놓고 가도 이 성경책은 가지고 가서 교회다니며 

신촌중에서 세례받고 받은 성경책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O 。가 되겠습 

니다. 

(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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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명 글 그림 / 장민(mi뼈 
“회어껴 추수합 꽉핵이 많도다” 

01떤 여l배는 인1!!!.( 틀에 망춰처 드러는 여l배l~ 있는 맏H건 

~해의 전도 
E사역은 어 
느해보다도 더 
놀라운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셨 
다. 

백 명 자 (집사， 청년2부) 

우상의 땅 경 

주를향한 5년간 
이란 지속적인 
기도속에 우리팀l 

은 지난해에 이 

어올여름에도 3 

했다.남산골이라 

는 100호 전도의 

마을엔 절이 7개 
나있는우상숭배 

의 마을이었다 . 
하나님은이 마을 
에복음이 전해지 
면대단힐 곳임을 

보여주셨다.죽음 
직전에 산소호홉 

기만을 의존하여 
신음하던 환자가 

어떤 여빼는 t;~~닝 $버서 자유핸 드라흔 ,,; 

여1배1안l승L(다 

박4일간의 일정 
으로 전도사역을 떠나게 되었다. 
아무도 떠날만한 환경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7 

개월， 18개월된아기를， 하루전날 머리를다친 어린아 
들，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병든 80세 된 노모를 모시고 
가야동}는 형편들이었다. 직장도 4일씩이나 빠지면서도 

떠나게하시는분은하나님이셨다. 

산소호홉기를 떼 
고 예수님을 명접 

、、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출발한 우리팀은 오후에 도착 
하여 도착예배를 드리고 식사후 기도회를 마친 후 곧 
바로 경로당을 비롯 전도활동에 들어갔다. 거부하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르게 또 와주었다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 3일간의 일정 속에서 우리는 새벽기도회 ， 준비 
기도회 ， 철야기도회 동으로 영적 무장을 놓치지 않았 

다. 4-67ß팀으로 조직하여 경로당을 찾아가 한분 한분 
을 붙잡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나고 물었더니 다 

천당 가고 싶다고 했다. 죄가 있느냐는 물음에 다 죄가 
있다고 대답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 

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 

할 때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리며 간절히 기 

도했다.3일간의 저녁 집회때 최지혜 전도사님을 통하 
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과 동방교회 성도가 
성령으로하나됨을느끼며 영혼사랑하는믿음으로불 
붙게 되었다. 반신불수의 환자가 가족의 부축으로 간 
신히 집회에 참석하여 누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을 영접하고 다음날 밤 집회때는 앉아서 예배를 드렸 

다. 50명의 결신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감을 믿으며 영접할 때 오직 성령 
님의 역사만을 보았다. 교회 설립 이후 이렇게 많은사 
람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며 동방교회 목사님께서 
는 새벽기도회때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목이 메이셨다.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떠나오자니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고 아쉬운 시간이었다. 떠나오기 직전 시간도 
아까워서 어린이들과 함께 경주역 축호전도를 했다. 
전도를 포기하다시피한 동방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심 

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 붙었으며 우리는 
아쉬운이별을하고돌아왔다. 우리의 여I배는 추닝 보시l(어101떤 여l배영11~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엄마되기 

‘유진이 엄마’ 라는 새로운 이름이 

내게 붙여진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엄마라는 사람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별다른 공부나 준비가 없어도 

슬금슬금 엄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어쩌면 그렇게 단순했을까. 결흔 
하고 3년만에 얻은 우리 딸 유진이는 하 
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신랑 

과나는 ‘둘이 셋이 되었을 때만큼그둘 

이 하나가 되는 적은 없다’ 라는 말을 실 
감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 
다. 우리는 아이를 쉽게 가진 편이 아니 
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을 때 매일 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빌었고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다. 부부는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책임과 기 
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함께 성장하고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 
이라고 알고 있기야 했지만 과연 잘 키 
울 수 있을지 .. 아이에 대한 일차적인 

이 소희 (청년2부) 

애정만으로 일관성없고 이기적으로 아 

이를 양육하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들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은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걱정 

만이었음을 느낀다. 아이는 우리가 기 

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이다. 아이를 잘 키우려는 욕심보 
다는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위한 준 
비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애 
가 남보다 똑똑하고 잘난 아이가 되기 

만을 은연중에 먼저 바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 

고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내 아기 

가 잘 자라기만을 빌었던 것이다. 무엇 
보다도 가정을 신앙교육과 훈련의 장소 
가 되도록， 아이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나 자 

신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이를 기른다는 

핑계로 며칠동안 성경 한장 펴보지도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느슨해져버 린 신 
앙생활을 반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도 졸음에 져워 대충 건성으로 해 

버리는느슨해진나의 게으름을채찍질 
하면서，사랑스러운유진이의 맑고초 

롱초롱한 눈빛을 통해 느끼는 주님의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실감하면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 
게묵상해본다. 

어린 엉본툴툴 톨해 형선 이땀메 하나님의 나라가 

-zJ 선 도전 
' 0 교회는 

강원도정선 
군 임계면에 

위치한작고 

예쁜교회이 

다.총가구수 

는 60가구에 
교인은 11명 
이며 주일학 

교어린이는 

22명으로 아 

이들을목사 
님이 데려오시는 시골의 전형적인 교회 

의 모습이다. 우리대원들은 한달 전부 
터 도전교회와 연락하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며 그곳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래서인지 도착한 첫날 개 

회예배를드리고아이들과의 만남은자 

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었다. 예배후 미 
니올림픽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둘째날 새벽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새 

벽6시까지 비는 계속 내리고 아이들은 
오지 않고 그래도 예배인도를 하기 위 
해 묵상기도를 올렸다. 그때 비에 온몸 
이 다 젖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태수. 빗 
속을 달려온 그아이를 우리는 어루만지 
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연극과 공과 

공부를 마치고 성경퀴즈대회를 했는데 

백 미 경 (집사， 청년2부) 

모두들 교회 

의 주인은예 

수님이라는 
것을알고있 
었다. 첫날에 
어떤 아이는 
“나는 예수님 
을 안 믿어 
요”라고 해서 

우리를 당황 
하게 했던아 
이도죄를고 
백하는 시간 

을 통해 영접기도까지 했다. 오후 예배 
후 우린 세팀으로 나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집과 동네에 나가 축호 

전도를 했다. 이 마을은 산중에 있기 때 

문에 우리를 반기며 교회도 나오겠다고 

우호적인 반웅을 보였다 마직막 날 아 
이들을 모두 초청해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집으로 가려 
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 

했다. 이번 농어촌 사역을 통해 많은 은 
혜를 체험하였다 어린 영흔들을 통해 
정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를 기도한다. 끝으로 모든 형편이 어렵 
지만 정선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박수익 목사님과 도전교회 위에 부홍하 

는 역사가 있기를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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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과 나붙 (교구이야기) 

ll겁!흩a:맡홉~J녕센~ ‘눈물의 열매’ 

김 국자(권사，1교귀 

ól 벌레 같은날위해 주님은몽버리셨으니 나같 
! 은 죄인도 용서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명받았으 

니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완고한 시댁에 시집가서 교회라는 말도 꺼 

내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만 
날 때마다 언젠가는 교회에 가리라 마음먹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찢기고 방황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시댁 어른들 모두 돌아가시고 남 
편 사업에 어려움이 있던 중 저의 남편을 설득해 교회 

에 발을 딛게 하였습니다. 그후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 
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러던 중 장성한 
큰아들이 하루는 “엄마， 저는 예수가 싫어요. 일요일날 
놀러도 못가고 교회에 안갈래요. 엄마나 다니세요 라 
고하는것이아닙니까. 
그날 아침밥을 지으면서 우연히 벽 에 걸린 눈에서 찍 
은 예수님의 얼굴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수님이 나를 슬픔과 불쌍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져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딸이 자 
다가 놀라서 나와서 어디 아프냐고 묻기에 “그것이 아 
니고오빠가교회에 안나간다고한다. 저 사진좀봐라.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슬픈 눈으로 보시나 봐라 그 
사건이후큰아들도교회에잘나오고있습니다. 
이제 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작정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 
물을 보시고 들어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한영흔 
한영혼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 
도하겠습니다. 

톨딛활뀔l 
연약한 자체를율 휘할 충보71도까 

긴급ðl 요청됩니다 

저1591호 

1교구 김천채장로님께서는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로 위암수술이 잘되셔서 퇴원하고 요양중 

이십니다. 

7교구 강영하잡샤님은 담석증으로 수술후 고 

대안암병원 6309호실에서 조속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태희정도님은 장출혈로 인한 위급상태로 보 

훈병원 8123호에 입원중이십니다. 

8교구 정정근잡샤님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거 

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력회복을 위한 기도 부 

탁입니다. 

충보끼도로 정차 회복되는 ̂'체률도 71삽니다， 
아칙도 병마와 톨챙충인 환유를올 휘빼 

*，^'말고 끼도하시71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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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댈 위cd판 여l울7~， 하냐낸 

λ1 상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름다운 
’|색들이 있다. 그무엇도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색 

을 따라갈 수 없다. 초록색을 보면， 모든 나뭇잎들의 푸 
르름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잘 그려진 그림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인 세 
상 앞에서는 탄성이 나오기 마련이다. 꽃은 꽃대로， 잎 
은 잎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각각의 색들이 때로는 강 
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달콤한 향기로， 음악으로， 바 
람으로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지， 오늘도 자연을 
보자면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나온다. 
얼마전， 미술공모전에서 특선을 했다. 작품을 제작 

하면서 나는 겁없이 ‘기원의 어리석음’ 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나의 작업은 한국화(채색)로 자연에서 얻은 물 
감을 재료로 쓴다. 분채와 석채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주신 재료로 나의 그림의 언어를 사용한 
다. 나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 

신 명 길(집사， 초퉁부 교사) 

이 주시는 거대한 예술품인 
자연을 정한수를 놓고 복을 
빌고， 성황당에 빌고， 솟대와 
고목， 달을 향해 비는 것의 

우매함을 표현했다. 나는 이 
런것이 다 부질 없는 짓이라 

는것을말하고싶었다.내화 

폭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포도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수상은 뭇밖에 너 

무도 감사한 결과였다. 늘 물 

감을 다룰 때면， 절로 탄성이 
나오곤 한다. 위대한 예술가 
이신 하나님의 색상은 도저 
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주님 앞에 좀 

더 솔직하고 겸손하며 정직 

하기 위해 애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 
는 나의 그림과 삶， 가치관을 변화시키셨다 더 나아가 
나의 깊은 죄성을 건드리시며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은 변하고， 주 

님이 주시는그사랑이 ‘감샤로내안에 가득차게 되 

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 
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내겐 자유함이 있고， 감λ까 넘 

친다. 
삶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허무함도 없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하다. 박자， 음정， 가사가 틀려도 어떠랴. 내 
입술에는 찬송이 터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 
을알기 때문이다. 
나는 존경하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케치북을 든다. 그리고， 즐거이 자작곡 찬송을 
부르며대문을나선다. 

세혜문답을 받으시는 아저씨를 보고 

앙 정 임 (집사， 6교구) 

권영국아저씨께 

X임 교구 모임을 마지고 세려! 

문답설로 갔을 때 아저씨까 문답 

실에 와 껴!셔서 반가웠습니다. 

학습문당도 아지 않겠다고 마고 

세례도 안 받겠다고 했을 때는 

개저 만이 OK스니다. 그러데 오 
기 。 ð

늘 세례문담을 받으시는 아저씨 

를 보고 끼|분이 매우 종고 아나 

닝꺼|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세 

려|교인이 되는군요 . 정말 암사아 

고 '1뽕니다. 아저씨까 너무 많 

이 아프셔서 병원에 밍원아섰다 

가 더 심애져서 안방으로 옮'1실 때 저는 할머니아고 저 

마고 매임 에배드러면서 '1도많이 했는데 노래도 못마 

는 내까 얼마나 힘차게 찬송，~를 불렀던지 바로 이런갯 

이 마나님의 은혀!구나 아면서 닫사11도 찬송을 부르면 

서 성렁닝의 민도힘을 따르는데 할머니도 혼자 못서시 

는 분이 지망이를 농고 줌을 추시고 또 아저씨를 위0" 

11도할 때는 울으시고 은혀!까운테 생활아섰는데 아저씨 

퇴원아신 후로는 아저씨 눈치만 보고 속으로만 기도했 

지요. 저보고 광신이라 욕하섰지만 이제 알고 제시죠. 

틀린 것이 아니란 길 . 아저씨도 교호! 열심이 다니세요 . 

기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 깨끗만 머리와 마음에 기|쁨도 

주심 갯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를 우|애 십자끼때! 못박여 미를 흘리심만 믿으시면 맹복 

아고 암사아며 사실 것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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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악교 

혀뻐t-c.r.황 0=1릅수렬호t를 다녀와서 

박 진 숙 (에바다부， 성인반) 

까-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초록빛 동 
T굴속 같은 기도원 뒷동산의 언덕 
에 아침 안개가 고요히 피워오르고 있 
었다 생명의 존귀함을 얄리는 자연들 
의 합창소리를 듣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 숲속의 평화로웅에 도취 
되어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안식을 
느끼며 장식되지 않은무공해 오솔길을 
걸었답니다 신선한 풀향기와 산소를 

홀로 마음껏 마시며 진정한 감사를 노 

래했답니다. 에멘 동산 동편으로 흐르 
는 넷째강이 유브라데라 했던가. 그 아 

름다운 강줄기를 따라 걷는 착각도 해 
보았지요. 매번 기도원을 찾을 때마다 
내가 머물던 시멘트 방석을 이끼가 검 
게 끼여 있었지만 포근히 솜위에 앉는 

심정으로 무릎 끓고 참회의 눈물을 흘 

리며 거목을 붙들고 먼지보다 못한 죄 
인을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연 

장시켜 주시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지요. 내 힘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은 굳 
건한 나무처럼 그 어떤 세파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신앙인이 되 

고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답니다. 간혹 나무잎 
사이로 노란 아침햇살이 가늘게 흘러들 
어오고 이른 새벽이었다면 더 은혜로웠 
을텐데 아쉬웅과 후회가 되었답니다. 

후덤지근한날씨에 땀과눈물이 범벅이 
되어 금방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 
럼 날아갈 듯한 행복을 느꼈지요. 그게 
바로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음과 박 

자가 엉망인 찬송이지만 하나님은 얼마 

나 기뻐하셨을까. 수십번 체험했던 내 

기도의 비결은오직감사와찬양이었습 

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듣지 못하고 한 

쪽눈이 실명하고 각막이식 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지만 비록 한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없이 아 

름다울 뿐이었습니다. 겁쟁이인 내가 
그 조용한 산속에서 오랫동안 혼자 머 

물고 있었다는 것은 기도원 동산에서만 
가능했답니다. 에바다 수련회에 매년 
참석하다보면 말로 글로도 표현할 수 
도 없는 큰 감동을 한답니다. 권사님들 
과 집사들의 헌신적인 봉사하시는데 예 

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씻어주신 사랑 이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 
랑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기도원 속소도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어 
울어져 정말 너무도 유익하고 즐거운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히 일본 단기 선교팀의 찬양과 연극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소리없는 찬 

양과 율동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 
님의 사랑를 널리 전하여 이 세상엔 오 
직 주님 한분만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 
고 기도했습니다 휴가철이나 바다로 

강으로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 

리 신앙인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땅히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운 중 μl와 11 흐 1 (- 단섭f 2Fεl 

육 주 원 (영어예배부， 교사) 

내가 교회학교 영어예배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전에는 신 

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교회학 

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염두도 못내었는데 “봉사 
를 하다보면 성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 
하기로했다. 
처음에는 6학년 아이들을 맡았다. 난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닌 어린이가 아니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이 좀 되었다. 그러 
나 내가 맡게 된 아이들은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다녀왔던 아이들이라 오히려 내가 배우는 점이 
많았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되질세라 성경공부 
도열심히하게되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처음 크게 은혜를 받았던 때는 교사로서 처음 여름성경학교를 
했을 때이다 이전에는 앞에 서서 남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놀이시간과 성 
경활동시간을 맡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내 말을 안들으면 어쩌나， 재미없다고 하면 
어쩌나 퉁퉁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씩 준비하였다. 
다행히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은 집중을 잘하였고 여 
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공부에 대하여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교사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자리라논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아직도 일정 
한장소를못찾고 있는 영어예배부교회학교가자리를빨리 찾기 바란다. 

첸푹흘 보안흥냐 cJ.. 

노 경 묵(목사， 사랑부 지도) 

λl랑부 성경학교를 기도원에서 가 
| 졌습니다. 사랑부는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 

매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랑부 지체들은 장애로 인해 혹은 많은 
비장애 인(일반인)의 눈총이 있기 때문 
에 야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 

다 기도원에서의 성경학교는어린아이 

와 같은 몸짓과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 

을 춰도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 
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부 지 
체들에겐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마음껏 웃었습니다. 손빽을 치며 환호 
하였습니다 
공동체 훈련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들 

의 발을 씻겨줄 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이 우리들가운데 다 
시 임재하시어 함께 발을 씻겨주셨습니 
다. 서로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 
렸습니다. 그동안 닫혀 있던 친구들의 

lU!J딛톨맨이~I'.:}j센.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문이 트였습니 
다. 웃지 않던 친구가 웃었습니다 우리 

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름다운사랑의 공동체였 
습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었습니 
다. 
사랑부 지체들의 영흔은 너무나 아름 

답고 깨끗합니다 전하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교 

사들의 영흔도 심령이 가난하고 복이 
있습니다. 항상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 
리기를 기뻐하는 영흔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친구가기뻐하며 찾아왔습니 
다. “목사님 , 어제 밤 꿈에 천국을 보았 
어요r’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5:3) 장애인 

들과 마주쳤을때 표정없는 외면보다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환한 미소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이 

들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뺨님의말씀을샤모뼈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 

는감동을붙잡는다. 

한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나 
는 이번 여름방학 통안에 책을 많이 ‘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고， 다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차동네에 있는도서관에 가서 이책 저책을 

뒤집어도 보고， 재보기도 한 니는 도웅이 될 
거야 아니야를 반복하며 고심 끝에 몇권의 
책을골라보기도했다. 이런내 행동은 ‘내 지적호기심을채워주리라’ 흐뭇한마 
음뿐이었다. 

책상 한켠에 이번에 꼭 입으리라 다짐했던 책들을 쌓아두고 첫 번째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책속에 좋은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수첩을 꺼내 열심히 적어 내려갔 
다. 그순간 떠오른 생각이 ‘내가 성경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읽었던 적이 있었 
나성경 읽기에 이렇게 힘써본적이 있었나.’ 였다.Q.T를하니까성경말씀은나중 
에 또 읽으면 되지 ... 자기 전에 읽으니까. 이 정도 읽으면 됐지 나는 항상 내 기 
준으로， 내 만족감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읽었던 것이 생각났다 거기에다 세상의 

좋은 글들， 명언들， 나에게 지침이 된다고 생각됐던 글들은 다 적어두고， 오려놓 
고， 보관까지 했던 나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이 감동이 되어 적어두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주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상이 주는 지식에는 갈급 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귀기울이고 더 사모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지혜를 아니 더 큰사랑을 주 
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최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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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립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29일(화) 새벽기도회후 

1 ，장학헌금안내 ‘장소 교육관 109호 
오늘 I- V부예배시 드립니다 기 3 ， 3/4분기 감사위원회 
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 실행위원연석회의 
니다 일시 ‘ 9월2일(토) 18:00 

2 방송실 한글 자막 통억 봉사자 ，장소‘미정 

(찬S뼈|삐구힘 4 교구위원회월례회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봉 , 일시 ‘ 오늘 15:30 
사할 한글자막통역 봉사자를 모 ·장소 선교관 301호 
집합니다 5 권사 저14지회 월례회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일시 %일(수)수요1부예배후 
문의 552용200(교환 224) , ·장소 영아부실 
562-4872 

3‘ 크로마하프 대원모집 
하나님께 크로마하프로 찬양드 남녀전도회 
리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누구 
나 환영합니다 문의 구자남 권 1 바울 4지회월례회 
새514ω47) I 김옥순 집사(548- · 일시 :오늘 1 5 에 
6916) 장소 ‘ 신흔가정부실 (별실) 

4 에바다부 수화교실 접수 2, 바울 11지회 월례회 
· 개강 9월3일(주일)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강좌 주일-초 중’고급 ‘ 장소 ， 베다니훌 
수요일-초급 3 바울 14지회월례회 

· 신청 , 에바다부 교사실 일시’오늘교구모임후 

5 아동미술 자원봉사자구함 ， 장소’ 갈릴리흘 
아동미술을 지도할 수 있는 자원 4, 베드로 6지회 월례회 
봉사자로 일주일에 한시간 봉사 ‘ 일시 ‘ 29일(화) 19:30 
할사람을구합니다 ·장소 : 김현철집사댁 

문의 충현유아원(554-7054 ) (4때0여3~애)780) 

6 새신자환영회 5 베드로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오늘 15:00 

‘ 장소 , 각교구 모임장소 장소’교구모임장소 
6 베드로 15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 때 

모임 장소 영아부실 
7 요한 9지회월례회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28일(월)새벽기도회후 ， 장소 복지관지하2층 
·장소 교육관 109호 8, 에스더 10^ 1회 월례회 

쭈낀흥헌 

교회소씩 / 빼기혹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교구모임장소 

9 루디아 1 3지회월례회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 장소 ‘ 교육관 414호 

10，마리아 6지회월례회 
일시 ‘ 29일(화) 11 ‘m 

· 장소‘영아부실 
11 마리아 7지회 윌려|회 
, 일시 ‘ 29일(화) 10:30 
장소 유아부실 

12 마리아 10지회 월례회 
, 일시 29일(화) 10:30 
장소 이정애집사댁 

(999-2235) 

명셰 

1 추교전집사 
(조옥주 집사의 남면 ， 17교구 신 
홍구역)/17일 별세 ， 19일 장례 

혈혼 

1 ‘ 조성훈 군(조완철 씨 ， 김신방 씨 
의 아들， 19교귀과 김혜진 앙(김 
현근 집사， 조연이 집사의 딸， 6 
교구) / 9월2일(토) 13:00 갈릴리 
훌 

2, 신문석 군(신명성 집사， 박옥순 
권사의 아들， 9교귀과 이연희 앙 
(이윤석 장로， 강은봉 권사의 딸) 
/9월2일(토) 13:00 여전도회관 2 
충루이시룸 

3 전동기 군(정귀옥 권찰의 아들 ， 1 
교구)과 오나현 양(오세양 성도， 
이은영 집사의 딸) / 9월2일(토) 
14: 30 복지관 

톰 9월주일및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징로) 진S뼈매 수요여배 (권시) 

II m W V 떠쇄새 
II 

3 김재명 강모용 서동색 정운식 요성헌 얘우상로 01랜 01규숙 

gwg 융성철 01형수 김인관 01하영 남선우 이명희 01계문 01닝숙 
17 박영식 01짧 김종구 01뱀 최무길 김철환 01잃 최영자 
24 안종욱 노광헌 차신득 진홍용 윤식민 이명희 이문구 

톨서를노회 빼%회 껑기노회때각훌고시선행서l 

빼흩하기 월하는 톨은 다률과감이 훌비하여 주씨기 바뭘니다 

·제출서류 

@목사고시정원암도시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승}는 사람)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전도시 고시 정원 

@목사후보생 고^I 정원(활!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재 

@신학계속추천 정원(총신대학 및 층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 2αm년 9월 10일(주일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시무국 총무과(짧 563-2339) 

납녀헌도빼 상반기 회계감시 힐씨 
기간:8월6일 1-4교구 /8월1 3일 5-8교구/8월20일 9-1 2교구/8월'2J일 1 3-1 7.교구 

시간. 오후 1시부터4A130분끼지 

장소: 교육관 1충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 2Q()(선 사업계획， AI산.H2부， 금진줄납부，원장，예금통장， 영수증절 

사무국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모집합니다. 

근무직및자격 

@사무직 25세 미만의 여자세례교인，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 다 
30세 미만의 남자세례교인 

@ 영양사 - 40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영양사 자격중 소지자로 유경험자 

@ 전산직 - 35세 전후의 세례교인， 번호 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760 신금례 3 한나 권필순(14) 764 정명숙 13 청년2부 

761 이성호 7 베드로 이진규(7) 765 임성환 19 청년2부 

762 이남석 13 에바다부 김영일(9) 766 조예리 19 중퉁부 권세라(15) 

763 유영덕 13 청년2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컴뮤터 프로그래머로 다년간 업무경험자 
정보처리기사자격중소지자 

@ 기사직 - 5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운전 1종연허소지자 
(기도원근무)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포함)~주민퉁록퉁본 

@ 자격증 사본 @ 자기소개서 
@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서류는채용후제출 
3 서류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용 552-8200 교환 402번) 

제59 1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 

하심으로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 

가되게해다언제나복음의 진리를선포하 

는정결한통로로사용하여주소서. 

a김챔1원로목사의 남은생애가더욱더복 

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샤고，모든교역자가 

영혼에 대한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 

유i께하소서. 

델장훨}안수집사，권λ}와집사및모든직분 

자가 진리를확신6뼈， 여싸그리스도의 거룩 

한군사로자신을6싸님 뺨11 드리기를힘쓰 

게하소서 

a충현교회가 여}수그리스도 요빼서 하나님 

의 D옆뱀l매0].:12，성령의통치를받으며，주어 

진5대목표를성취하는생명력 있는교회가되 

게하소서 

딩모든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 

을띠라예수그리스도 맨}써 서로격E늄}고 

함께 일해감으로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 

께지어져가게하소서 

딩충현에속한모든 영흔들이 예수그리스도 

를구주로고백하고?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 

스도에게 젓 자리를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삶을살게하소서. 

많펴 
JiI뺑. 」￡

l A빼f촉훌 소irn합니다 ] [ 섬·기·는· 분·들 l 

‘최현자 히로다가오리’ 자매를 소개합니다 

일년에 한번 정도는 영적인 충전을 위해 
한국에 와서 우리교회 수련회도 참석하고 
새가족부 집회도 꼭 참여하는 최현자 집사 
(타교회 , 사진왼쪽)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딸의 친구 
인 히로다가오리 양을 데리고장년3부수 

V 련회도 참석하고 충현기도원의 산에 올라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히로다 가오 

리양은 일본에도 바이블캠프가 있지만 한국의 기도원에 와보고 싶었답니다 기 
도원에서 산에 올라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오리 양은 

요한복음14:18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그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 
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서지영’ 자매를 소개합니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자 
매는 어렸을 때 조금 교회에 다녔고 또 대학2학년때 

교회 에 다시 나갔지만 마음에 와 닿는 데가 없었는지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현교회에 4월부터 
나와서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자매 
님을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노라고 말하면 

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온다며 은혜에 젖어 사는 생활이 기쁜 듯합 

니다. 가족복음화와 배우자 될 분이 자매처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 
부탁을 합니다. 효닥정 (새가족부통신원) 

·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근 
선교위원장 기획위원 

오진국 이병학 
틱Of부장 I뻐교육위원장 

엄필성 강모용 
E변3부징 새7택부징 

남선우 서동석 
제1교육위원장 당회부서기 

문홍구 조인제 
옹A써원 O뺀친S때징 

김천채 이창호 
할캘루0엔잉때징 행2부장 

박영식 김광남 
진도위원장 재정위원장 

이하영 박인건 
제17교구징 제13교구징 

안종욱 최영환 
채정위원 제7교구장 

최기홍 이갑재 
저111교구상 제 15교구징 

이정우 김단용 
입O뉴엘친g때징 ~1 !f.닝자。 

한송규 김춘권 
중등2부장 정년1부장 

김환기 원웅철 
신홀7엠부장 중등3부징 

황의만 김구형 
유년부징 유치부장 

. 우|임목사 김성관 

김은호 노광헌 
교구위원장 딩회서기 

윤인현 최대원 
선교위원 .112교웹원징 

오정헌 이 훈 
예배위원징 진앙위원징 

정운석 김영길 
제8교구정 제16，교구징 

김종구 최무길 
유아부징 징년1부징 

차신득 김재명 
김시위원징 행정위원장 

이종석 윤성철 
'115교:찜 기획위원징 

김인관 이병옥 
'116교구장 '113교램 

이tl므 ’ 쳐 '-' 이종섭 
고등부장 기면리엘찬양!징 

진홍용 전홍렬 
빼따부장 지19교구징 

황영일 손철 
*교구징 영어교육부징 

김영수 정홍식 
선교위원 대학부징 

이형수 안동현 
ì.드。1닙-자。 소년부징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전형준 이숭수 정갑선 
정현민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생 송길환 

. 교육목사 정준희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정은희 

이집트 수리님 수 딘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한송일 
· 여전도사 
정연희 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l 교정전도사 박양덕 

뺀표맨 
구분 시간 g 소 

오전7:00 본당 

Il 오선 9:00 본당 

주 일예 배 
m 오전 11:00 본딩 

(수여1 외국어용A 용액 빼) 

W 오후 1 뻐뼈어웅셔햄뼈)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0 가 E리는빼 

B빼않liJ! 9:ooa,m 캘리휠@빠f뻐) 

천앙예 배 오후 5:00 본당 

수 요예 빼 l오전 1 1:00 n오후 7JJ 본당 

금요 집회 오후 7::1) 본당 

L 캔액기도회 오전 5:00 본당 


